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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아가 광명시와 협력하여 광명역세권에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과 시민 모두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EV3, EV4 모델 10대가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PV5, EV5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운영 시간대는 평일 기업, 주말 시민으로 구분된다.
📄 본문
기아가 광명시와 협력하여 광명역세권에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도시 구축 및 지역 사회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광명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이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이다. 광명시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역세권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하며, 기아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광명역 유플래닛 지하 6층에 초기 10대의 공유 전기차를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5대는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5대는 내년 초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초기 모델은 EV3와 EV4이며, 향후에는 PV5, EV5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로 확대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운영 시간대는 시간대별로 구분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광명역세권 내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기아는 친환경차 공유 서비스인 기아비즈를 활용한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전기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넘어, 광명역세권의 이용 효율성 향상과 주행 중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와 광명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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